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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산업기술 해외유출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
-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

- 첨단전략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피해뿐만 아닌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(충남 천안을·초선)이 세계 각

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(`20~24.8)이 약 

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,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% 이상을 차

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.

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

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반도체 11개, 디스플레이 2개, 전기전자 4개, 자

동차·철도 10개, 철강 9개 등 13개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다.

또한,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

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처벌

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.

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<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>에 따르면 `19

년부터 `24년 8월까지 총 111건으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는 증가 추세였으며, 산업

별로는 반도체가 43건, 디스플레이 21건, 자동차 10건, 전기전자 9건 등의 산업기술이 유



출된 것으로 확인됐다.

특히,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`19년부터 `24년 8월까지 총 36건으로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

출 전체의 약 30%이상을 육박했고, 반도체 산업 11건, 디스플레이, 조선, 자동차 산업이 

각각 5건씩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첨단전략산업기술들이 주를 이뤘다.

이재관 의원은 “올해 산업기술 유출이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술인데 기술패권 경쟁이 

심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술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.”라며“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

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.”라고 지

적했다.

이어 이 의원은 “정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뿐만 아닌 인력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

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”라고 밝혔다.(끝)



붙임1. <산업기술별 해외유출 현황>

□ 전체

구분 ’19 ’20 ’21 ’22 ’23 ’24.8 합계
산업기술* 14 17 22 20 23 15 111

국가핵심기술 5 9 10 4 5 3 36

* 산업기술 : 국가핵심기술 포함 / 출처 : 정보기관

□ 분야별 

구분 ’19 ’20 ’21 ’22 ’23 ’24.8 합계

반도체 3 6 5 9 15 5 43

전기전자 3 1 2 2 1 - 9

조  선 - 2 1 - - 4 7

디스플레이 3 3 5 2 3 5 21

정보통신 1 1 2 - - - 4

자동차 2 2 2 - 3 1 10

생명공학 1 - - - 1 - 2

화  학 - - - - - - 0

기  계 1 - 1 5 - - 7

기  타 - 2 4 2 - - 8

합  계 14 17 22 20 23 15 111

* 출처 : 정보기관


